
이재명 정부의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전남 구축’ 발표를 환영하며,
RE100 성공의 핵심요소인 에너지AI, 초전도도체, 마이크로그리드 산업의 공급기지

역할을 나주가 해나가겠습니다.

  어제(7. 31.)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K-그리드)’ 구축 계획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선언이자,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나주시는 이번 발표를 온

시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하며,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계획은 불과 20일 전 정부가 밝힌 RE100 산업단지 조성 구상의 연장선에서, 
전남권을 마이크로그리드 중심의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주가 꿈꾸던 ‘에너지 중심도시’의 미래가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RE100정책의 빠른 성공을
위해 나주시는 최근 승인된 에너지국가산단과 노안일반산단을 RE100클러스터
산단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나주시는 세계 최초 ‘직류(DC) 산업 특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직류 실증 인프라부터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센터, 디지털 기반 기자재 산업화,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까지 직류 전 주기 생태계를 완비한 대한민국 유일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무한청정에너지인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산업인 차세대 그리드 센터 및 초전도 시험설비 구축 등 핵심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전력망’ 및 ‘에너지 고속도로’ 전략과
직접 맞닿는 사업으로, 나주가 직류 송배전 기술과 핵융합 기반 차세대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양대 축’의 중심 도시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발표에서 강조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모델은 나주시가 줄곧

추진해온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에너지 기본소득 기반 구축, 그리고 에너지복지 
확대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을 통해 
‘참여와 공유의 에너지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주시는 전라남도, 정부, 에너지 유관기관 및 산학연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전환을 견인하는 K-그리드 핵심 거점

도시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결단과 비전을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새 시대가 나주에서 시작되었음을 자부하며, 그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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